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삼성증권, 바이오벤처 IPO 적극화
기술평가 통해 유망기업 발굴 … 바이오산업의 성장동력 급부상으로

한동안 기업공개(IPO) 사업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삼성증권이 바이오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IPO에 적극 

뛰어든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바이오 벤처 대상 IPO사업 강화의 일환으로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앞둔 

바이오 벤처기업들의 최고 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국바이오벤처협회가 8월31일 개최하는 <바이오 벤처 기

술성 평가 세미나>를 후원했다.

세미나는 코스닥시장본부가 바이오 벤처기업의 정규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기술성 평가제도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로 100여개의 바이오 벤처들이 참석했다.

세미나를 통해 IPO를 추진하는 바이오 벤처기업 중 유망기업들과의 계약을 적극 모색한다는 것이 삼성증권

의 전략이다.

삼성증권은 2004년 펩트론과 네오팜, 동국제약, SNP제네틱스 등 다수의 바이오 벤처기업들과 IPO 계약을 

맺은데 이어 바이오기업 분석능력과 자본조달 노하우 등을 축적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차바이오텍의 자본유

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바이오산업이 중요한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관련기업들과의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IPO를 비롯한 종합금융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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